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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잎 추출물 이용 농작물 성장촉진
북한, 종자처리제 만년풍 인기 … 경제성 크기에 수확량 늘면 획기적

최근 북한에서 천연물질로 제조한 종자처리제 <만풍년>이 탁월한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일본주재 조선

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9월14일 보도했다.

특히, 북한 농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학농법이 남긴 폐해를 없애고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조

성되고 있는 가운데 만풍년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.

만풍년은 솔잎을 비롯한 각종 천연자연물에서 추출한 유용성분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파종 전에 종자에 처

리하면 성장을 촉진시켜 높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액체물질이다.

정윤철 만풍년연구소 소장에 따르면, 새로운 생물활성제인 만풍년은 파종을 6-8개월 앞둔 휴면기에 쇠약해

진 종자에 강력한 복합유기영양성분들과 유전자활성물질을 주입시킴으로써 영양과 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

다.

만풍년으로 처리된 종자는 무기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퇴비나 화학비료를 사

용하지 않고도 높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.

실제 연구소가 인근 시험밭에서 만풍년을 주입시킨 옥수수 종자를 재배한 결과 한 포기에 옥수수 이삭이 보

통 4-5개, 최고 8개까지 달리는 놀라운 작황을 나타냈다.

조선신보는 “10여년동안 100여개 협동농장에서 도입해 우수성이 확증됐다”고 강조했다.

때문에 협동농장에서는 개량종이 아닌 토종(재래종)으로도 높은 수확을 올릴 수 있고 모든 생물체의 성장을 

촉진시킨다고 해서 만풍년을 <신기한 농약>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보도했다.

이에 남쪽의 농업 전문가들은 “종자처리제를 이용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한 얘

기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기술이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남쪽에서는 개량종 옥수수 한 포기에 보통 1개, 많아야 2개의 이삭이 달리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최고 

한 포기에 8개까지 이삭을 달리도록 하는 종자처리제는 획기적이기 때문이다.

농업진흥청 산하 작물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“팝콘용 튀김 옥수수 종자는 낱알이 작은 대신 이삭이 여러 개 

열리기도 하나 경제성이 있는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삭 수도 늘어나 수확량이 늘어난 것인지 여부는 살

펴볼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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